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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 중독 경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경남 G시의 중·고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t-test,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점수는 성별
(t=-2.25, p=.011), SNS사용기간(F=3.15, p=.015), 평균사용시간(F=15.87, p=.<001), SNS매체(F=3.12, p=.027), SNS매
체 사용시간(F=6.5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SNS 중독경향성은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영향요인은 SNS 중독경향성(β=-.64, 
p=.<001)으로 3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청소년, 중독경향성, 대인관계, SNS 매체,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narrative research study to find out the effect of adolescents' social media addiction 
tendenc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250 middle·high school 
students in G city, Gyeongnam an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 using SPSS 23.0 program.  SNS addiction tendency scor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ere gender (t= -2.25, p = .011), duration of SNS use (F= 3.15, p= 
.015), average usage time (F= 15.87, p=. 001), SNS media (F= 3.12, p= .027), and SNS media usage time (F= 
6.58, p= .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addiction tendency of SN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Addiction tendency of SNS(β=-.64,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lained 37% of the total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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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Social Network Services(SNS)란 인터넷을 통한 사회

연결망 기능을 제공하고 사이버 매체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하여 자신들을 표현하고 타인들과 교류하면서 인맥을 관
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 SNS 중독은 특정 대상에 심하게 몰두
하여 대상들로부터 편안함과 만족감을 확인하게 되는 의존
성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존성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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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그리고 그 대상들과 접촉하지 않을시 부정적인 심리
적, 신체적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금단증상을 동반하는 경
우를 의미한다[2].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
의 등장으로 어디서나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고 접할 수 있
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 기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의 확산에 이바지하면서 새로운 온
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였다[3].

2016년 청소년 사이버 매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 17개의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
년 15,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76.1%가 
하루에 한 번 이상 SNS에 접속한다고 나타났다[4]. SNS의 
주 이용층이 청소년인데 이는 다른 대상에 비해 새로운 기
술은 물론 정보화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와 적응력이 뛰어
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SNS에 대한 청소년의 개인적인 
인지가 형성되어 SNS이용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 SNS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여러 가
지 정보 전달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으로 SNS에 대
한 과다한 소통과 시간투자와 집착으로 인한 SNS 중독경향
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SNS에 수시로 업로드 되는 
새로운 글, 또래 친구들의 댓글과 반응 등 소식을 즉각적으
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어려워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6]. SNS를 통한 여러 가
지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SNS를 타인들
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인관계의 매체로 인식하
고 있다. 청소년기는 선생님이나 가족보다 또래집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름의 규
범세계관, 의식가치 등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특별한 하위문
화를 만드는 시기이다[7,8].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SNS는 또
래집단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여
러 가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9].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향하는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
소년들은 일반적인 발달 특성상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변
화를 겪고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자신의 행동을 조
절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독
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청소
년들은 서로간의 관계의 욕구를 충족하며 정서적 지지와 심
리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10].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과 접촉하거나 유명인
과 상호작용할 목적보다는 가까운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즐

거움이 많아서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SNS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11,12].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의 문제가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다른 이유는 SNS의 과도한 사용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직접적인 대면관계보다는 온라인상의 대화를 통
해 소통함으로써 SNS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키고 실제적으
로 소통의 단절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의 가치결정과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족 또는 친구들 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갖는 소외되고 외
로운 학생일수록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거나 도피하기 위
해 사이버 공간인 SNS를 통해 관계를 형성해감으로써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다[13,14]. 

이처럼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결과는 불안, 우울, 소외 등
의 심리적 기재와 함께 비행, 중독, 약물남용 등개인의 신체
적ㆍ심리적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청
소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52분 이상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1%가 
자신들이 SNS를 과다 사용했고 문제를 경험했다고 보고하
여 SNS를 또래 집단과 교류하기 위해 중요한 목적으로 사
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SNS 중독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15].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
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SNS 사용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기 통제력이 미흡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
텐츠가 불명확하게 정보출처로부터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고 자극적일수록 루머나 콘텐츠가 청소년
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SNS를 통해 사이버 
폭력으로 연결되면서 또래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6].

이에 청소년들의 SNS 중독경향성에 심리적 기재로서 대
인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SNS의 지속적인 사용이 대인관계 형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했다[17]. SNS 사용의 부정
적인 영향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소
년의 SNS 중독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단계에 있어 SNS 중
독 예방을 위한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8].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
된다[19].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의 사용이 대인관계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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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사이버 매체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SNS의 
사용이 늘어나고 사이버 매체와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영향
이 나타남에 따라 SNS의 부정적인 영향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 SNS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듯이 청소년의 대인
관계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2.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SNS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1.2.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이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2.3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1.2.4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표본
본 연구는 경상남도 G시에 소재한 인문계고등학교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06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표본
은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의수준 α=.05, 효과크기 .50, 검정력 
.90%로 산출한 결과 172명 이상이 되면 예측 검증력을 유
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44부를 제외하고, 총 206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방법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4

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중·고등학
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학부장 교사를 만나 연구목적과 자
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협조를 받았으며, 자
료수집하기 전에 연구진행에 관한 협조를 주는 담당학부장
교사에게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
명을 한 후 승인을 받고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법을 직접 설명하였고, 연
구 참여 결정은 스스로 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빈 

교실에서 본 연구자와 함께 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학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은 후에 실시하
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학부모 및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
적과 자료의 비밀보장 및 자료 폐기 처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도 하였다. 학부모님이 동의한 학생일지라도 연구대상
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 도중 중단이 가능
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는 
작은 사례와 함께 설문지와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
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약 10~20분 정도였다.  

2.3 연구 도구
2.3.1 SNS 중독경향성
Kim[11]이 개발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척도를 

Park[12]이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설문형식은 몰입 및 내성 7문항, 조절실패 및 일상
생활장애 7문항, 부정 정서의 회피 6문항,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5문항씩 총 24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
독경향성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12]의 연구에서 신뢰
도는 Cronbach α =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 .94로 나타났다.

2.3.2 대인관계 척도
Kim et al.[20]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

계(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형식은 하위영역별로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Kim et al[20]의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 α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 α = .96으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방법 
조사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으로 확인하였
다. 대상자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
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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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자 중 남학생이 98명(47.6%), 여학생이 108명(52.4%)이었
고, 학년은 중학생 68명(33.0%), 고등학생 138명(67.0%)이
었다. SNS 사용기간은 2년 이상이 138명(67%)으로 가장 
많았고, 1년~2년이 30명(14.6%), 3~6개월, 6개월~1년이 
14명(6.8%)로 같았으며 3개월 미만이 10명(4.8%)이었다. 
SNS 평균 사용시간은 1시간~2시간이 66명(32%)으로 가장 

많았고, 30분~1시간으로 응답한 인원이 50명(24.2%), 30
분 미만이 37명(18%), 3시간 이상이 30명(14.6%)이었다. 
SNS 매체는 페이스북이 149명(72.3%)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높은 이용율을 나타낸 SNS는 인스타그램이 22명
(10.7%), 카카오 스토리 19명(9.2%), 트위터 16명(7.8%)이
었다. SNS 매체의 사용 기간은 2년 이상이 99명(48.1%), 1
년~2년이 54명(26.2%), 6개월~1년이 28명(13.6%), 3개월 
미만이 13명(6.3%), 3개월~6개월이 12명(5.8%)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Categories n(%)

Gender Male 98(47.6)
Female 108(52.4)

Age Middle School 68(33.0)
High School 138(67.0)

Period fo use SNS

≤3 months 10(4.8)
3∼6months 14(6.8)

6months∼1years 14(6.8)
1years~2years 30(14.6)

≥2years 138(67.0)

Average usage time a day

≤30min 37(18.0)
30min∼1hours 50(24.2)
1hours∼2hours 66(32.0)
2hours∼3hours 23(11.2)

≥3hours 30(14.6)

SNS media

facebook 149(72.3)
Instagram 22(10.7)

twitter 16(7.8)
kakaostory 19(9.2)

SNS media
usage period
 

≤3 months 13(6.3)
3∼6months 12(5.8)

6months∼1years 28(13.6)
1years~2years 54(26.2)

≥2years 99(48.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중독경
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중
독경향성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t=-2.25, p=.011). SNS 
사용기간에 따라서는 중독경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 SNS 사용기간이 1년~2년, 2년 이상인 청소년이 3개
월 미만인 청소년 보다 중독경향성이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F=3.15, p=.015). SNS 평균 사용시간에 따라서는 중
독경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SNS 평균 사용 시
간이 3시간 이상인 청소년이 2시간~3시간, 1시간~2시간, 
30분~1시간, 30분 미만인 청소년 보다 중독경향성이 통계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F=15.87, p<.000). SNS 매체에 따라
서는 중독경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트위터를 사
용하는 청소년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를 사용하는 청
소년 보다 중독경향성이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F=3.12, p=.027). SNS 매체 사용기간에 따라서는 중독경
향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용기간이 6개
월~1년, 1년~2년, 2년 이상인 청소년이 3개월 미만, 3~6
개월인 청소년 보다 중독경향성이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
다(F=6.58, p<.000).

3.3 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에 대한 정도
Table 3과 같이 각 변수의 평균평점은 SNS 중독경향성

은 1.93점이었고, 대인관계는 2.23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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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in Max M±SD Item M±SD

Addiction 
tendency of 

SNS
24 79 46.48±12.03 1.93±0.50

Personal 
relationship 40 152 93.33±25.01 2.23±0.62

Table 2. Addiction tendency of SNS, 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Categories Addiction tendency of SNS Personal relationship
M±SD F/t (p) M±SD F/t (p)

Gender Male 44.26±12.29 -2.25(.011)* 92.86±26.13 -0.25(.800)Female 48.50±11.48 93.78±24.06

Age Middle School 44.64±12.84 -1.54(.124) 96.77±25.46 1.39(.166)High School 47.39±11.55 91.63±24.69

Period fo use SNS

≤3 months 36.70±14.15a

3.15(.015)*
b＞a

97.40±20.19

1.04(.384)
3∼6months 41.42±14.31ab 103.71±22.42
6months∼1years 44.35±16.84ab 86.92±29.14
1years~2years 45.70±12.07b 95.70±26.53
≥2years 48.09±10.65b 92.12±24.75

Average usage time a day

≤30min 37.86±11.51a

15.87(.000)*
c＞b＞a

97.86±21.41

.65(.625)
30min∼1hours 42.02±11.83a 91.40±27.04
1hours∼2hours 49.78±10.20b 90.77±25.82
2hours∼3hours 48.52±8.71b 93.73±21.14
≥3hours 55.73±9.25c 96.30±26.95

SNS media

Facebook 46.20±11.71a

3.12(.027)*
b＞a

92.35±24.99

0.35(.789)Instagram 47.40±12.97ab 93.86±23.23
Twitter 53.68±11.35b 97.06±27.26
Kakaostory 47.57±11.99a 97.26±26.45

SNS media
usage period
 

≤3 months 36.92±12.08a

6.58(.000)*
b＞a

105.53±16.24

0.89(.467)
3∼6months 35.50±11.33a 93.75±21.18
6months∼1years 45.14±14.88b 91.21±28.23
1years~2years 46.90±11.31b 91.48±26.65
≥2years 49.22±10.26b 93.29±24.47

Table 3. Addiction tendency of SNS, Personal relationship

3.4 종속변수와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종속변수와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연
령은 SNS 사용기간(r=.176, p=.011), 평균사용시간
(r=.166, p=.017), SNS 매체 사용기간(r=.205, p=.003)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SNS 사용
기간은 평균사용시간(r=.429, p<.001), SNS 매체 사용기간
(r=.730, p<.001), SNS 중독경향성(r=.240,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평균사용시간
은 SNS 매체 사용기간(r=.477, p<.001), SNS 중독경향성
(r=.465,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SNS 매체 사용기간은 SNS 중독경향성(r=.32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SNS 중독경향성은 대인관계(r=.295, p<.001)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5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적 
특성 및 SNS 관련특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성별, 
SNS 사용기간, SNS 평균사용시간, SNS 매체, SNS 매체사
용기간, SNS 중독경향성을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성별과 
SNS 매체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이 SNS 중독경향성(β=-.40, p<.001)이 영향을 미쳤
으며 대인관계 설명력은 37.0%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가 .41~.82로 1.0 이하였으
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05 ~ 2.40로 10이상을 넘지 않
아 다중공선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성 
검정을 위해 실시한 Durbin-Watson 값은 1.86으로 잔차
들 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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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dependent variable and main variable
1 2 3 4 5 6 7

1. Age 1

2. Usage time of SNS .176* 1

3. Average usage time .166* .429** 1

4. SNS media .049 .019 .121 1

5. Usage time of SNS media .205** .730** .477** -.001 1

6. Addiction tendency of SNS .107 .240** .465** -.012 .321** 1

7. Personal relationship -.097 -.082 -.008 .071 -.070 .295** 1

*p<.05, **p<.01

Table 5. Influencing factor in 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
Personal relationship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60.85 6.97 23.048 <.001

Gender* 2.21 2.77 .05 .798  .426  .82 2.31

Usage time of SNS -.40 1.65 -.02 -.246  .806  .43 2.31

Average usage time 2.12 1.26 .14 1.680  .095  .61 1.63

SNS media* .30 1.32 .01 .230  .818  .94 1.05

Usage time of SNS media 2.74 1.64 .17 1.672   .096  .41 2.40

Addiction tendency of SNS -.64 .12 -.40 -5.344 <.001  .76 1.31

Adj R2 =.370 F = 5.27

***p=<.001, *Dummy variable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
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SNS 중독경향성의 평균점수는 1.93점으로 약간 낮았고 
연령, SNS 사용기간, SNS 평균사용시간, SNS 매체, SNS 
매체 사용기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대인관계의 평균점수는 2.23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였다. Kim[21]의 청소년들의 SNS 중독정도
에 관한 연구에서 19.7%가 중독군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들은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
정으로 수업 이외의 시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집에서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SNS를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SNS 
카카오톡 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NS 활용교육에 있
어서 SNS를 통한 교육과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사용특성을 분석한 결과, 
SNS 중독경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보다 여

학생이 SNS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et 
al.[2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를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ai et al[2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
학생은 주로 게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관계 및 소통, 정보활용, 시간보내기 등 친
구관계 맺는 것을 이유로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게임에서 경쟁이란 방
식이 소셜미디어에서는 관계성, 감정의 공유,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각 성별의 기질 보다 더 부합하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NS 사용기간 및 시간은 2년 이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 이는 스마트폰
의 확산으로 SNS 사용의 접근성이 많아졌으며, 학업에 지
친 청소년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소통수단으로 SNS 활동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 
매체는 트위터로 Ko, Bai[24]의 결과와는 유사한 차이를 
보였으며, SNS 매체 사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49%의 비율
을 차지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는 가장 큰 
요인은 대인관계로 청소년들이 관계 지향적 특성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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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SNS를 이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놔누고, 공감
을 교류하는 의사소통의 통로로 이용한다는 Hwang, 
Park[2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SNS사용이 증가 할수록 SNS에 몰입하게 되며 중독까
지 이를 수 있다는 Song과 Lee[26,2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을 
얻고자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NS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교제, 친교, 취미, 여가활동, 개인적 관심사 공
유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8]. SNS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을 이루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활용되
는가 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학교에서 급속도로 확산
되면서 중독성이 심각해졌고, 이러한 사실이 SNS 열풍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셜미디어 중독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되
면서 SNS 과다사용과 같은 중독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29]. 또한 청소년들이 SNS를 즐겨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며, 학습과 비학습 목적으
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회 참여와 주요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에 달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SNS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넓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SNS 
사용기간, 평균사용시간, SNS 매체 사용기간과는 정적상관
관계를 보였고, SNS 사용기간은 평균사용시간, SNS 매체 
사용기간, SNS 중독경향성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평
균사용시간은 SNS 매체 사용기간, SNS 중독경향성과는 정
적상관관계를 보였고, SNS 매체 사용기간은 SNS 중독경향
성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SNS 중독경향성은 대인관계
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SNS 중독경향성을 보일수록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를 적게 사용할수록 대인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
구 Hwang, Kim[30]와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
여 학업에 소홀해져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성격
이나 건강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집
단이 비중독 집단에 대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Yang, Han[3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Ham et 
al.[32]의 연구에서 습관성 혹은 흥미 위주로 SNS를 사용할 
경우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청소년의 SNS 사용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시 또래관계에서 
만족감을 향상시키며 실제 또래관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의 경우, 대인관계 욕구와 또래 문화

에 소속되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이기 때
문에 대인관계 욕구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양가감정을 경험
하기도 한다. 대인관계 욕구가 높고 외향적이며, 기존에 많
은 친구들을 유지하고 지내는 아이들은 타인과 관계 맺기를 
통해 소외되지 않으려 하며 SNS와 같은 기능적 대안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본인의 사회적 자본을 유지, 발달시킬 
수 있다[25]. 청소년들에게 모바일로 사용하는 메신저가 주
된 목적인만큼 청소년들에게 친구들과 모바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중요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kim, 
Cho[1]의 연구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인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im et al[33]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인 의존적, 독립적 요인들이 SNS 중독경향성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인을 조정하고 통제하려 하며 자
기에 대한 과한 정서표현과 관심으로 인해 사회성에서 어려
움을 경험하는 독립적인 대인관계 문제와 자존감이 결여된
다. 또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쉽게 설득당하며 다른 
사람의 욕구에 심하게 민감하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여하
는 의존적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NS 중독경향성(β=-.4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Yu et 
al[3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경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on, Park[35]의 연구에
서 온라인 활동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Hwang, Kim[30]의 연구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청소년
이 비이용자보다 대인관계특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
마트폰 이용 증가와 무선 인터넷 구축으로 인해 급속한 속
도로 SNS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대중화되었고, 청소년들
도 일반화된 매신저로 SNS를 이용하고 있을 뿐, 대인관계
가 SNS에 반영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인관계의 양
적, 질적 수준 또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자기
중심적 및 통제지배 성향이 강하고 사회성이 낮은 청소년들
은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애 성향이 높을
수록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타인과 대립하고, 
자신이 타인에 비해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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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려고 하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는 문제와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
관계의 불만족 및 외로움에서 오는 보상심리의 발현으로 
SNS에 집착하게 되고 쉽게 중독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36]. 

결론적으로 SNS는 이미 일상생활에 보편화되어 깊이 관
여되어 있으며, SNS의 과다사용이 더 이상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SNS 사용 시간의 증가는 
인터넷 모바일이 발달해가는 시대에 필수적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일수록 새로움에 발빠르게 현재에 적응한다는 점
에서, SNS 사용시간의 증가는 새로운 미디어매체에 적응하
고 있다는 현실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SNS 중독에 대한 적
극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컴퓨터나 스
마트폰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올바를 안내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구입하는 일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무
엇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컴퓨
터나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활용
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하고 이미 이용을 시작한 다른 사용
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만의 활용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1]. 스마트폰이나 모든 신기술 커뮤니케이
션 미디어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역기능은 최소화 하여야하
고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방법을 극대화시키는 실천이 필요
하다.  

이상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사용을 
금지하거나 장소와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청
소년들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청소년들의 SNS의 중독예방을 위해서 SNS의 문제점
과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기 위한 주위사람들 및 부모들의 
상담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고 거주 지역에 따라 모바일 
사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자를 우리나라 청
소년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향후 이러
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성인과 청소년뿐만 아니

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에 자주 접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추후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
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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